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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은 선과 악을 분별할 필요가 없다거나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시며 의로우시며 선하신 분이시고, 비진리와 불의와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선악을 분별하여 무엇이 옳고 그른지 바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선과 악, 옳고 그름을 나를 바로 세우고 남을 살리는 일에 쓰는 것이 아니라, 나만 옳고 다른 
사람들은 틀렸다는 식으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 안에 생
명나무,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는 생명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생명은 오직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
님께로부터 온다. 그래서 에덴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를 두셔서 이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상기케 하신 것이다.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아니라,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신앙생활은 어떤 것인가? 첫
째로, 옳고 그름의 차원을 넘어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이다. 예수님은 옳고 의로운 분이셨
지만 죄인들을 정죄하며 심판하시지 않고 먼저 다가가 함께 식사하고 용서해주시며 새 생활을 하도록 
구원과 긍휼과 자비를 베푸셨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인 교회와 신자들은 옳고 그른가의 싸움만으로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정작 경계할 이단은 활개를 치고,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들은 서로 가짜인가 의심하고 경계의 눈초리로 훑어보는 시대가 되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옳고 
그름의 차원에 머물지 말고 긍휼과 자비를 함께 나눔으로 피차를 살리고 세우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생명나무의 신앙생활은 도덕과 윤리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영적인 삶이다. 도덕
과 윤리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신자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자이다.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와 보호하심
과 간섭하심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체험되는 영
적인 삶이다. 이것을 누리라고 생명나무,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 안에
서 이 생명,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영적인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다.

그리고 도덕과 윤리의 차원, 바로 혼적인 차원의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은 영이
시고, 영으로 우리와 교통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 영을 불어넣어 주신 것이 아닌가? 영적인 삶은 우
리의 육체적이고 혼적인 오감각에 의존하는 삶이 아니라, 영적인 감각(Spiritual senses)에 더욱 민감
하게 반응하고 움직이는 삶이다(히 5:14). 그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선한 
양심을 따라 우리의 영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시원함을 통해 분별하고 행동하는 것
을 가리킨다. 

사도 바울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행 23:1)고 간증하였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딤전 1:19)고 
경고하였다. 믿음과 착한 양심은 같이 가야 된다. 착한 양심을 버리면 믿음마저도 파선한다. 
따라서 우리는 옳고 그름과 도덕과 윤리를 뛰어넘어 긍휼과 자비를 베풀며, 혼이 아니라 영으로 움직이
며,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착한 양심을 따라 살아서 나도 살고 남들도 살리는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하
나님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풍성히 누리며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